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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4. 30.(목)

의료기관-보건소가 함께
어르신 건강 살피는 의료취약지 현장방문

- 이스란 제1차관, 예산군 재택의료센터 현장 방문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30일(목) 오후 2시 30분,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재택의료센터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 중인 예산군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

하였으며,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전국적인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개소가 참여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의료 인프라 및 인력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현실을 고려

하여, 취약지 내 참여 모형을 다각화하였다. 기존 의원급 모형에 더하여 

의료취약지는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다학제 인력(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을 

분담하는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을 도입하고, 올해 1월부터는 병원급 참여를 

허용하였다.  

광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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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란 차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수현 (044-202-3490)

요양보험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한  샘 (044-202-3494)



- 3 -

붙임 1붙임 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현장방문 개요

□ 방문 개요

○ (목적) ’26.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협업형 재택의료

센터 운영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지원방안 등 의견 수렴

○ (일시) ’26. 4. 30.(목), 14:30 ~ 16:00

○ (장소)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 (참석자)

- (복지부) 제1차관, 요양보험제도과장 등

- (충청남도청) 노인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등

- (예산군) 보건소장, 행정복지국장 등

- (재택의료센터) 보건소 재택의료센터 담당 간호사·사회복지사,

예산명지병원 재택의료센터 담당 의사 등

○ (주요내용) 협업형 재택의료센터로 참여 중인 병원 및 보건소

대상 운영 현황,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 청취

□ 세부 일정                                  ※ 세부 시간 변동 가능 

구분 내용 비고

14:30~14:35 ‘5 인사 말 제1차관

14:35~14:50 ‘15 재택의료센터 소개 및 현황 예산군 보건소

14:50~15:55 ‘65 간담회 참석자 전체

15:55~16:00 ‘5 마무리 말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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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붙임 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의료
욕구 해소를 위한 의료‧요양의 연계 체계 마련 필요

□ 사업 개요   ※ 1차(‘22.12.~’23.12.) / 2차(’24.1.~12.) / 3차(’25.1.~)

○ (수행기관)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료기관*(의원·한의원·병원**)

     *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중인 기관 한정

    ** 군 지역(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의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급 참여 가능(’26.1~)

- 단,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도 참여 가능

○ (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
의료가 필요한 사람 (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서비스 내용) 다학제 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

     *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자원 연계

○ (급여비용)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하여 지급

구 분 급 여 비 용(‘26)

건강보험

 방문진료료(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건 충족 시 지급)

 - 의사 1회 방문 시 131,720원(의원급,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140,600원(지방의료원, 병원), 
108,260원(한의원), 본인부담 30% 

  *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사용 중증환자 본인부담 15%

+

장기요양
보험

 재택의료기본료1), 추가간호료2), 지속관리료3)

1)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당 월 14만 원, 본인부담 無
2) 월 2회 초과하는 간호는 지역 내 방문간호기관 연계 원칙,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직접 수행 시 회당 53,770원 지급(월 3회까지 청구), 본인부담 15%
3) 6개월 이상 지속 관리 시 환자당 6개월 단위로 6만 원 지급, 본인부담 無 


